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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s factors related to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in the dental health services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who provide dental medical services to foreigners. Methods: Surveys were conducted to measure students’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Participants comprised 195 clinical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dental English study cafes or who provided 
dental medical services to foreigners. After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factors related to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Results: English communication skill 
of dental hygienists was 1.96 points out of 5 points. The factors related to the English communication skill of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s were foreign patient care, language training experience, overseas living experience, and certified English proficiency. 
The adjusted explanatory power of this model was 53.0%. Conclusions: Dental hygienists in charge of foreign patients have 
experience in language training and overseas residence, have a language qualification certificate, and have higher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nglish language learning programs based on metaverse to develop the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of dental hygienists who provide dental health services to foreign patients and to operate a creative 
educational environment to increase interest in learning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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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인 직업기초 능력을 10개 분야로 분류하였고, 그중 의사소통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 직

업기초 능력에서 정의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란 직장 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문서 또는 대화 등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의미를 정
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1]. 의사소통 능력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
한 능력이며, 직업 능력 개발에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직종과 직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다[1]. 의료기관에서 효과
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환자와 긍정적인 신뢰를 형성하고 치료 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의료인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Received   August 10, 2022	 	 Revised   September 20, 2022	 	 Accepted  October 01, 2022
Copyright © 2022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Original Article
pISSN : 2287-1705
eISSN : 2288-2294

J Korean Soc Dent Hyg 2022;22(5):375-82
https://doi.org/10.13065/jksdh.20220042 KSDHJ

mailto:jhj%40dankook.ac.kr?subject=
https://doi.org/10.13065/jksdh.20220042
https://orcid.org/0000-0003-4022-6728
https://orcid.org/0000-0003-1870-2740
https://orcid.org/0000-0001-9044-0218
https://orcid.org/0000-0003-4022-6728
https://orcid.org/0000-0003-1870-2740
https://orcid.org/0000-0001-9044-0218


376 ̇  J Korean Soc Dent Hyg 2022;22(5):375-82 박명화 · 박종태 · 장종화 / 임상 치과위생사의 치과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 관련 요인 ̇  377

https://doi.org/10.13065/jksdh.20220042 https://doi.org/10.13065/jksdh.20220042

[2,3]. 치과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근 환자 요구도가 점점 높
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이다[4,5].

글로벌에 부응하여 국제적인 병원 경영에 있어, 인구의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내·외 보건의료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보인다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 유치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유치기관으로 등록 및 유지 상태의 치과 병·의원은 214개이다[7]. 국
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한국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로 인해 치과에 내원하는 외국인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유치기관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7,8]. 이러한 환경에서 치과위생사가 다른 문
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환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외국인 환자의 부정확한 이해와 의료진의 오진으로 외국인 환자의 안
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9].

국제적인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치과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
춘 치과위생사를 확보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해 외국인 환자의 상태나 요구를 파악하여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
다[5,10,11].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관련 요인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인 환자에게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선행연구[4,5,12,13]는 이루어졌
으나, 외국인 환자 증가 현황에 맞게 외국인 환자들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치과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과 외국인 환자에게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에서 근
무하고 있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외국인 환자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서술적 횡단면 조사연

구이다.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헬싱키선언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였으며, 00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
(DKU IRB No. 2021-03-002-001).

2.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참여자는 외국인 환자에게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00시 소재 치과 병·의원에 종사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

관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유치기관 현황」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 및 유지하고 있는 치과와 외국인 환자가 내원하는 일반 치과 병·의원을 의미한다.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
여 적정 표본의 수는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 0.25, 검정력 0.95, 예측변수는 11개로 정하여 179명이 도출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탈락률을 약 
10%로 반영하여 200명으로 정하였고, 최종 195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3. 연구도구
설문 내용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3문항, 직업적 특성 9문항, 영어학습 관련 특성 6문항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 사

회학적 특성으로는 나이, 성별, 최종학력으로 구성하였다. 직업적 특성은 근무지, 직위, 임상 경력, 일일 평균 환자 수, 일일 평균 외국인 환자 수, 
외국인 유치기관, 외국인 담당자, 외국인 진료 보조 경험, 근무 일수를 포함한다. 영어학습 관련 특성은 어학연수 경험, 해외 거주 경험, 사교육 
경험, 주관적 영어 능력, 어학 자격증 소지 여부, 특수목적 영어수강 여부로 구성하였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McCroskey 등[14]의 자각 의사
소통 능력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5점)’ -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cCroskey 등[14]의 연구에서 연구도구의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값은 0.968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0.9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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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구조화된 설문지로 네이버 온라인 설문 조사(https://naver.me/5Q4PuC5H)와 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2021년 4월 21일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 외국인 환자 등록병원과 외국인 환자에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여 치과위생
사 총 200명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설문에 응답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외국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 병·의원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연구모집 공고문과 함께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치과위생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응답이 완료되면 즉시 회수
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총 200부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195부였다.

5. 자료분석
IBM SPSS program(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모든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구하였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 영어학습 관련 특성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또는 one-way ANOVA 분석을 하였
고,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비교를 하였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관련 요인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유의수준은 α=0.05로 정하였다.

연구결과

1. 임상 치과위생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 영어 의사소통 능력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최고점수 5점 만점에서 1.96

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 임상 치과위생사는 ‘여자’가 96.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성별, 연령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최종학력별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대학원(2.37)’ 졸업자가 ‘전문대(1.84)’ 졸업자에 비해 높았다(p=0.016).

Table 1. Comparison of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by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in dental hygienist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p*

Gender Male   6 (  3.1) 2.39 ± 0.75 0.081
Female 189 (96.9) 1.95 ± 0.94

Age (yrs) ≤ 25  42 (21.5) 2.07 ± 0.87 0.435
26 - 30  83 (42.6) 1.86 ± 0.73
＞ 30  70 (35.9) 2.03 ± 1.17

Education Junior college or less  77 (39.5) 1.84 ± 1.07a 0.016
University 104 (53.3) 2.00 ± 0.83ab

Graduate school or higher  14 (  7.2) 2.37 ± 0.87b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test and Duncan analysis at α=0.05
a,bby different character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t; SD=standard deviation

2.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특성별 영어 의사소통 능력
<Table 2>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 능력 분석결과이다. 치과위생사의 임상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1.75)’

에 비해 ‘10년 이상(2.12)’일 경우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p=0.038). 하루 평균 내원하는 외국인 환자 수가 ‘3명 이상(2.37)’
인 치과 병·의원에 종사하는 임상 치과위생사가 ‘한 명도 없거나(1.80)’, ‘1-2명(1.72)’인 경우보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다(p=0.017). 외국인 
‘유치기관(2.36)’에 근무하는 임상 치과위생사가 ‘비유치 기관(1.72)’보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p<0.001). 또한, 외국인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 치과위생사(2.61)’가 ‘비 담당자(1.79)’보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다(p=0.001). 주당 평균 근무일 수가 ‘5일 미만(2.54)’
인 임상 치과위생사는 ‘5일 이상(1.92)’인 경우보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다(p=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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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학습 관련 특성별 영어 의사소통 능력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학습 관련 특성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

사소통 능력은 어학연수 ‘경험자(2.93점)’가 ‘비경험자(1.71)’보다 높았고(p<0.001), 해외 거주 ‘경험자(3.04점)’가 ‘비거주자(1.71)’에 비해 높았다
(p<0.001). 사교육 ‘경험자(2.17점)’가 ‘비경험자(1.60)’보다 높았고(p<0.001), ‘자격증 소지자(2.79점)’가 ‘비소지자(1.7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p<0.001). 주관적 영어 능력별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보통(2.21점)’, ‘낮음(1.60점)’, ‘높음(1.20점)’ 순이었다(p<0.001). 임상 치과위생사가 대학 
재학 중 특수목적 영어교과목의 수강 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4.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관련 요인
<Table 4>는 외국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은 F=8.536 (p<0.001), Model 2는 F=20.896 (p<0.001)로 Model 1과 Model 2에서 위계적 다중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Model 1과 Model 2에서 모두 공차(TOL)는 0.1 이상, VIF는 모두 2.5 이하의 값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2.121로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Model 1은 임상 경력, 일일 평균 외국인 환자 수, 근무일 수를 연속형 변수로 투입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외국인 환자 담당자를 더미 변

수 처리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한 결과, 외국인 유치기관(β=0.244, p=0.001)과 외국인 환자 담당자(β=0.232, p=0.003)에게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
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16.3%로 나타났다.

Table 2. Comparison of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working environment in dental hygienist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p*

Workplace type University and general hospital  23 (11.8) 2.13 ± 0.97   0.175
Dental hospital  26 (13.3) 2.12 ± 0.84
Dental clinic 146 (74.9) 1.91 ± 0.95

Job position General staff 130 (66.7) 1.91 ± 0.83   0.786
Team leader  28 (14.4) 2.12 ± 1.35
Head  37 (19.0) 2.03 ± 0.96

Work experience ＜ 5  67 (34.4) 2.07 ± 0.81ab   0.038
5 - 10  74 (37.9) 1.75 ± 0.78a

≥ 10  54 (27.7) 2.12 ± 1.22b

Number of patients per day ＜ 20  37 (19.0) 2.03 ± 0.89   0.764
20 - 40  91 (46.7) 1.91 ± 1.02
≥ 40  67 (34.4) 2.00 ± 0.86

Number of foreign patients per day None  61 (31.3) 1.80 ± 0.74a   0.017
1 - 2  68 (34.9) 1.72 ± 0.57a

≥ 3  66 (33.8) 2.37 ± 1.24b

Institutions attracting foreigners Yes  74 (37.9) 2.36 ± 1.12 < 0.001
No 121 (62.1) 1.72 ± 0.71

Foreign patient care Yes  41 (21.0) 2.61 ± 1.33   0.001
No 154 (79.0) 1.79 ± 0.72

Assistant experience for foreign patient Yes 159 (81.5) 1.90 ± 0.90   0.079
No  36 (18.5) 2.27 ± 1.06

Working days  per week ＜ 5  13 (  6.7) 2.54 ± 1.03   0.016
≥ 5 182 (93.3) 1.92 ± 0.92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test and Duncan analysis at α=0.05
a,bby different character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t;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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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는 영어학습 관련 특성 중 어학연수 경험, 해외 거주 경험, 사교육 경험, 주관적 영어 능력, 어학 자격증 소지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모델에 추가 투입한 결과, 외국인 환자 담당(β=0.185, p=0.002), 어학연수 경험(β=0.172, p=0.014), 해외 거주 경험(β=0.251, p<0.001), 어
학 자격증을 소지(β=0.250, p<0.001)한 임상 치과위생사가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즉, 외국인 환자 담당자일수록, 어학
연수 및 해외 거주 경험과 어학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상 치과위생사일수록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
은 53.0%로 나타났다.

Table 3. Comparison of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related to English learning of dental hygienist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p*

Language training experience Yes  41 (21.0) 2.93 ± 1.26 < 0.001
No 154 (79.0) 1.71 ± 0.62

Overseas living experience Yes  37 (19.0) 3.04 ± 1.20 < 0.001
No 158 (81.0) 1.71 ± 0.65

English tutoring experience Yes 125 (64.1) 2.17 ± 0.95 < 0.001
No  70 (35.9) 1.60 ± 0.80

Perceived English skill High  33 (16.9) 1.20 ± 0.35a < 0.001
Median 138 (70.8) 2.21 ± 0.91c

Low  24 (12.3) 1.60 ± 1.00b

Certified English proficiency Yes  38 (19.5) 2.79 ± 1.12 < 0.001
No 157 (80.5) 1.76 ± 0.77

Special purpose English course Yes  62 (31.8) 2.03 ± 0.81   0.070
No 133 (68.2) 1.93 ± 1.00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test and Duncan analysis at α=0.05
a,b,cby different character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t;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Factors affecting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of dental hygienists related to foreign dental health services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B β t p* B β t p*

A (Constant) 3.021 3.456 0.001 2.233 3.299 0.001
Work experience 0.010 0.062 0.909 0.364 0.012 0.080 1.472 0.143
Number of foreign patients per day 0.001 -0.006 -0.087 0.931 -0.001 -0.014 -0.246 0.806
Institutions attracting foreigners (Ref. = no) 0.471 0.244 3.289 0.001 0.188 0.097 1.684 0.094
Foreign patient care (Ref. = no) 0.533 0.232 2.976 0.003 0.426 0.185 3.122 0.002
Working days per week -0.284 -0.111 -1.617 0.108 -0.228 -0.089 -1.704 0.090

B Language training experience (Ref. = no) 0.396 0.172 2.475 0.014
Overseas living experience (Ref. = no) 0.601 0.251 3.606 < 0.001
English tutoring experience (Ref. = no) 0.203 0.104 1.870 0.063
Perceived English skill_high (Ref. = low) -0.116 -0.046 -0.618 0.537
Perceived English skill_median (Ref. = low) 0.274 0.133 1.766 0.079
Certified English proficiency (Ref. = no) 0.592 0.250 4.659 < 0.001
F (p) 8.536 (< 0.001) 20.896 (< 0.001)
R2 0.184   0.557
Adj. R2 0.163   0.530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Durbin-Watson=2.111
A=English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working environment; B=English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related to English learning; Ref=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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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인해 치과를 내원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8]. 급변하는 치과 의료 시장의 경쟁에서 한

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는 중요한 요인이다[15]. 외국인 환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감정을 명확하
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6]. 즉, 치과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및 병원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10].

치과위생사는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협조 및 상담, 교육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특히 외국인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임상 치과위생사가 외국인 치과 
환자와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수준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최고점수 5점 만점에서 평점 1.96점으로 통
상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비하여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과 한[16]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3.49점이었다는 
보고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점은 본 연구에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외국인 치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서 임상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 관련 선행연구가 없어 연구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글로벌 보건의료
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외국인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내원하는 외국인 환자 수는 그게 반해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여 영
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17].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최종학력이 ‘대학원’을 졸업한 치과위생사가 ‘전문대’를 졸업한 치과위생사보다 높게 나타난 점
은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점수가 높게 나타난 이 등[12]과 이 등[13]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영어 학습 관련 특성별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어
학연수 경험자, 해외 거주 경험자, 사교육 경험자, 어학 자격증 소지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류와 이[18]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문화 간의 
의사소통 역량이 높을수록 외국인 환자 보살핌을 위한 임상 간호 수행 능력이 높았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외국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문화 관련 교육은 치과위생사의 직무수행능력에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양[19]의 연구에서 외국어 말하기 시험인 
OPIc 점수의 Intermediate High와 Advanced Low 레벨을 소지하고 있는 상위 그룹에서 동기와 의사소통 의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제
2언어의 자신감이 높을수록 소통에 대한 불안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어학연수 및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치과 위생사에게서, 또
는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치과위생사일지라도 어학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며, 추후 사회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김과 정[17]은 치과대학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 진료 시 환자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환자와 치과의사 간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외국인 환자-치과의사 간의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한바, 치과 종사자들의 치과
의료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위해서는 치과 진료실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 영어(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교과목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인 환자에게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세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
육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20]. 이를 위해서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여 치과 임상에서 영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를 높이고, 
국제적 수준에서 임상 치과위생사의 활동 영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이나 계속 교육을 활성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21].

본 연구는 외국인 환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담당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수준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한 최초
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으나, 연구 과정에서 일부 제한적이었다. 첫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 중 일부 한정된 지역의 
표본 추출로 인해 선택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COVID-19 팬데믹 지속화로 외국인 환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치과위생사가 설문내용
에 응답 가능한 범위에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대상자인 임상 치과위생사들이 외국인 환자만을 전담하고 있는 진료 환경은 아니어서 설문 응답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수를 보다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 내에서 영어학습 관련 교육, 세미나 지원 여부 및 횟수 등 관련 변수를 추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환자가 방
문하는 치과 병·의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외국인 응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재연구에 의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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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에게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수준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최고점수 5점 만점에서 1.9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p=0.016).
2. 임상 치과위생사의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외국인 방문자 수가 많을수록, 외국인 유치기관일수록, 외국인 환자 보살핌 담당자일수록, 주당 

평균 근무일 수가 많을수록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다(p<0.001).
3.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어학연수 경험자, 해외 거주 경험자, 사교육 경험자, 자격증 소지자가 높게 나타났다(p<0.001). 

그러나 대학에서 특수목적 영어교과목의 수강 여부는 유의하지 않았다(p>0.05).
4.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관련 요인의 효과 크기는 외국인 환자 담당(β =0.185, p=0.002), 어학연수 경험(β=0.172, p=0.014), 

해외 거주 경험(β=0.251, p<0.001), 어학 자격증을 소지(β=0.250, p<0.001) 순이었다. 최종 수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53.0%로 나타났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및 관련 학·협회에서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체제 마
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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